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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 난  음 식 

겨울 낚시 어종으로 인기가 많은 빙어는 겨울철 별미로 손꼽힌다. 간단한 도구만 있으면 쉽게 낚을 수 있는 

빙어는 비린내가 나지 않아 산 채로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고소하게 씹히는 맛이 일품이다.

글 이창호 기자 · 사진 이진욱 기자

빙어
잡는 재미와 먹는 행복 주는 ‘호수의 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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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누가 유리창에 시린 창자만 그려 넣었나!’ 

시인 김춘수는 은빛 비늘을 반짝이며 얼음장 밑을 떼 지어 

다니는 빙어(氷魚)를 보고 이렇게 표현했다.

빙어는 여름에는 수온이 낮은 깊은 호수나 강에 살고 있다

가 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불고 강물이 얼기 시작하면 수면으

로 올라와 활동하다 봄이면 알을 낳고 생을 마치는 단년생 

어종이다. 빙어는 본래 연어처럼 바다와 강물을 오가며 사는 

회유성 어류였다.

냉대성 어종으로 차고 깨끗한 물에서 서식하는 빙어는 가늘

고 길며, 은백색을 띤다. 주로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다 커

도 몸길이가 10㎝ 안팎이다. ‘물고기 박사’로 유명한 최기철 

박사의 저서 ‘우리 민물고기 백 가지’에 따르면 알을 낳는 시

기는 수온이 6도 안팎을 유지하는 3~4월이고 알을 낳은 곳

은 물의 깊이가 20~40㎝쯤 되는 모래나 자갈 바닥이다. 

옛 문헌에는 속뼈가 들여다보일 정도로 몸통이 투명해 공어(

空魚), 오이의 향이 난다고 해서 과어(瓜魚)라고 기록돼 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서유구는 어류 백과사전 ‘전어지’에서 “동지

가 지난 뒤 얼음에 구멍을 내어 그물이나 낚시로 잡고, 입추가 

지나면 푸른색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다가 얼음이 녹으면 잘 

보이지 않는다 하여 얼음 ‘빙’(氷)자에 물고기 ‘어’(魚)자를 붙

여 빙어라 불렀다”고 기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함흥의 용흥강이 빙어산지인데 일제 강점기

인 1925년에 제천의 의림지, 수원의 서호 등지에 인공으로 

방류하면서 댐이나 저수지에서 민물고기로 서식하게 됐다. 

1970년 이후 소양호, 합천호, 대청호 등지에 빙어를 방류했

고, 겨울철이 되면 깨끗한 호수와 강 등에서 전국적으로 잡

힌다.  

맑고 깨끗한 물에서만 서식하는 민물고기

빙어는 회, 무침, 튀김 등으로 겨울철 입맛을 확 돋울 수 있다.

빙어는 비린내가 나지 않아 갓 낚은 살아있는 것을 통째로 초

고추장에 찍어야 참맛을 느낄 수 있다. 꿈틀거리거나 몸부림치

는 빙어를 초고추장에 찍어 입안에 넣으면 사각거리며 씹히는 

맛이 일품이다. 이때 초고추장이 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빙어무침은 미나리, 오이, 배, 깻잎 등을 빙어와 함께 버무려 

먹는 요리다. 싱싱한 빙어와 양념이 뒤섞여 알싸하고 고소한 맛

이 입안 가득 퍼진다. 빙어튀김은 튀김가루를 살짝 입힌 빙어를 

뜨거운 기름에 튀겨내면 된다. 바삭하면서도 고소하고 달짝지

근하다.

이외에도 도리뱅뱅, 매운탕, 조림, 죽 등 다양한 요리법으로 먹

을 수 있다. 뼈째 먹을 수 있는 빙어는 단백질ㆍ필수 아미노

산ㆍ칼슘 등이 풍부하고,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도 좋다.

양평 빙어축제, 입질에 짜릿한 손끝 

차가운 바람이 불고 강물이 얼기 시작하면 빙어를 소재로 전국 

곳곳에서 겨울축제가 펼쳐진다.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인제 

빙어축제는 취소됐지만, 양평 빙어축제는 2월 21일까지 열린다. 

눈썰매는 항시 즐길 수 있지만 얼음 상태에 따라 빙어낚시를 허

용하기 때문에 출발 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에 위치한 수미마을의 김병민 사무장은 “양

평은 지난 1981년 1월에 최저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떨어져 가게

에 진열해 있던 소주병이 얼어 깨졌을 정도로 추운 지역”이라며 

“매년 겨울이 오면 깊은 산중의 도토리골 저수지는 거대한 얼음

판으로 변해 빙어 낚시꾼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말한다.

경기도 내수면연구소에서는 봄에 빙어 치어 500만 마리를 도토

리골 저수지에 방류했고, 축제 기간에는 수미마을에서 소양강 

일대에서 잡은 빙어를 사들여 하루 두 차례 방류한다.

빙어낚시는 장비도 간단하고, 배우기도 쉽다. 입장권을 끊으면 

견지낚싯대, 미끼, 빙어통 등 낚시 도구를 지급받고, 얼음판에 

들어가기 전에 낚시법과 안전수칙을 배운다.

얼음판에 자리를 잡고 난 뒤 꽁꽁 언 얼음에 구멍을 뚫고 미끼

를 끼운 견지낚싯대를 드리우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고패질을 

반복한다. 입질을 받으면 잠깐 뜸을 들였다 견지낚싯대를 천천

히 들어 올리면 된다. 너무 세게 당기면 빙어의 입이 터져버릴 수 

있다. 빙어는 무리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한 번 잡히기 시작하면 

팔딱거리는 빙어들이 속속 잡혀 올라온다. 

차가운 날씨에 빙어 잡는 재미는 쏠쏠하다. 직접 잡은 빙어를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맛은 추운 겨울을 기다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빙어는 회나 무침, 

튀김으로 먹는 겨울철 

별미다. 5회째를 맞은 

양평 빙어축제는 온 

가족이 빙어낚시를 

즐길 수 있는 

한겨울축제다.


